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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 사이의 관계가 자기비난을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비난과 사회
불안 간의 관계를 상위기분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비난을 매개로 한 대학생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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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 시기는 인생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중
요한 단계이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이전과는 
달리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청
소년기 중ㆍ고등학생들이 학급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했다면, 대학생들은 개인의 관
심사나 과업에 따라 조별 활동, 동아리, 학과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통해 대인관계를 확장하
고 사회적 관계망을 크게 넓혀간다(김효정, 이승연, 
노경란, 2014).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확대
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 모두가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적 상황에 불안을 
느끼는 사회불안이 높은 경우, 다양한 사회적 맥락
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다양한 현
실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사회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특히, 사회불안이 높은 경우에는 치료관계를 하
나의 사회적 상황으로 간주하여 치료기관에 내방하
지 않고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커지며, 이를 방치
할 시 사회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권석만, 
2019)는 점에서 사회불안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필
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불안(social anxiety)은 타인에게 관찰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노출되는 것과, 부정적 평
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Shepherd(2006)에 
의하면 대학생 시기에는 낯선 사람들과 토론하거나, 
발표를 하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처하는데, 
사회불안은 개인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어렵고 힘들
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러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개인의 과거 경
험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는 상담분야에선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요한 원인
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부모에게서 비롯되는 통제
나 비일관적인 태도 및 과잉보호 등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사회불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
려져 있다(문경주, 오경자, 2002;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Parker, 1979).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심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할 
때,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게 내면화되면서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박
신영, 2014).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철회하거
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심리적 수단을 통해 자녀를 
정서적ㆍ심리적으로 통제하고, 무시하거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양육 방식을 의미한다(Barber, 
1996). Barber(1996)는 이러한 심리적 통제가 자녀
로 하여금 부모의 억압적 태도로 인해 두려움과 같
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게 만들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여러 연구
를 통해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입증된 바 있다(김대희, 2020; 김유빈, 2021; 
박혜빈, 2020; 이경희, 2015).

한편, Barber(2002)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
의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다양한 변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간접적인 경로에 주목
하고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Blatt(2004)
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하며 성장한 자녀들
이 부모의 비판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경
향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
치는 영향에서 자기비난이 매개 변수로 작용할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자기비난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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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지나치게 높은 기준
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비
난하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Blatt, 2004). Harter(1999)는 애착 대상에게 인정과 
수용 대신 비난을 받을 경우, 관계 유지를 위해 부
정적 결과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비난에 
빠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심리
적 통제와 자기비난 간의 관계는 국내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세록, 2019; 박혜경, 
2021; 안희정, 2013). 한편, 자기비난은 우울의 주요 
취약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사회불안과도 밀
접한 관련이 있다(Cox, Rector, Bagby, Swinson, 
Levitt & Joffe, 2000). 예를 들어, 김선은(2011)의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비난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김슬기(2018)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비난을 중심
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자신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완벽주
의와 자기비난, 사회불안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검증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적 통제, 자기비난, 그리고 자기비
난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
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초ㆍ중ㆍ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러한 연
구 결과를 본격적으로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거
나 학업이나 거리상의 이유로 자취를 시작하는 20
대 대학생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매개관계 분석을 통해 사회불안
을 감소시킬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불안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대상을 대학생으로 
확장하여 심리적 통제와 자기비난 수준이 높은 사
람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 관
계를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적 변인을 밝혀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치료적 요인으로 주목한 변인은 상

위기분(meta-Mood)이다. 상위기분이란 자신의 정
서와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ayer & Salovey, 1990). 상위기분은 개
인이 느끼는 정서와 기분을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평가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구성되며(Mayer & 
Gaschke, 1988),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Goldman, Kraemer, & 
Salovey, 1996). 김현주(2005)는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상위기분 수준이 높아질 가능
성이 크며, 상위기분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정서
와 삶에 대한 만족감 등 긍정적 지표와 강하게 연
관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유진(2011)의 연구에
서는 상위기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 정서
를 적게 경험하고, 대인관계 문제를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기분이 대인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상위기분이 개인의 부적응적 문제와 부정적인 관계
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
하며, 특히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기인한 사
회불안도 상위기분을 통해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와 상위기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
들의 사회불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치료하고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 방안
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불안

사회불안(social anxiety)이란 타인에게 관찰되는 



미래사회

- 88 -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노출되거나 부정적인 평가
를 받을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인지적ㆍ정서적 반응
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Schlenker와 Leary(1982)는 사회불안을 실제적 또는 
상상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존
재하거나 예상될 때 발생하는 불안으로 정의하였다.

사회불안의 개념은 Marks와 Gelder(1966)의 연
구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후 1980년에 DSM-Ⅲ
의 진단체계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임상연구가 시
작되었다(이창아, 2018). DSM-Ⅳ에서는 사회불안을 
타인에게 노출된 사회적 상황에서 수치나 창피를 
당하는 두려움에 초점을 맞췄으나, 개정된 DSM-5
에서는 ‘행동에 의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었다(Heimberg et 
al., 2014).

DSM-5에 따르면, 사회불안은 특정 공포증을 포
함한 다양한 불안장애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
며(APA, 2013), 특히 대학생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로 알려져 있다. Strahan(2003)의 연
구에 따르면, 약 22%의 대학생이 사회불안을 경험
하며, 2017년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는 18~29세 연령
대가 사회불안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시기가 낯선 사람들과의 빈번한 만남, 
조별 과제 등 사회적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Shepherd, 2006).

사회불안을 겪는 대학생들은 자존감 저하, 학업 
성취 저하, 대인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대학생활 적
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경험
하게 된다(Nordstrom, Goguen, & Hiester, 2014).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의 원인과 영향
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효과적으
로 개입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심리적 통제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형성

하는 관계로,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녀는 부모와의 초기 상호작용을 통해 내
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며, 이는 이후 대인관계 전반
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owlby, 1969). 
따라서 부모의 양육 태도는 단순히 부모-자녀 관계
의 질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자녀의 적응, 지적 발
달, 정서적 안정, 자아존중감 향상, 성격 형성 등 전
반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된
다(Becker, 1964; 오혜주, 이은경, 2024; 이숙, 1987).

부모의 양육 태도는 다양한 요인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지지와 통제가 있다(Darling & Steinberg, 
1993). 지지는 자녀에 대한 수용, 애정, 반응적 행동
으로 구성되며,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일관된 연
관성을 보인다(윤혜영, 2013). 반면, 통제는 훈육, 강
요, 강압, 죄책감 유발, 처벌, 애정 철회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통제가 자녀의 심리적 적
응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어
려움이 있었다(박성연, 이은경, 2009; Barber, Olsen, 
& Shagle, 1994).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Steinberg(1990)는 통제의 요소를 세분화하였고, Barber 
(2002)는 이를 기반으로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행동적 통제는 부모가 일관된 규칙에 따라 자녀
의 행동과 활동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을 의미하
며(Barber, Olsen, & Shagle, 1994), 자녀의 충동성
을 억제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긍정적 역
할을 한다(장경문, 2007). 또한, 행동적 통제는 지지
와 유사하게 자녀의 사회적ㆍ심리적 기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ber, Stolz, 
& Olsen, 2005).

반면,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려는 행동으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
지 않을 경우 애정을 철회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
며, 자녀의 사고, 감정, 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의미한다(Barber, 1996). 이는 가족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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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나 과도한 밀착(enmeshed)으로도 불리며(Barber 
& Harmon, 2002), 자녀의 심리적 자율성 발달을 저
해하고 대인관계에서 학습된 무기력감을 초래하며
(Barber, Olsen, & Shagle, 1994), 우울, 불안, 외로
움과 같은 내재적 문제를 유발한다(정윤주, 2004; 
Barber, 1996).

Silk, Morris, Kanaya, Steinberg(2003)는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내면화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
하며, 이를 자녀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저
해하고, 사회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는 점에서 심리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자기비난

자기비난은 자신을 가혹하고 처벌적으로 평가하
는 것으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인지적 
개념 중 하나이다(Blatt & Zuroff, 1992). 이는 외부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향으로 
정의되며(Anderson, Miller, Riger, Dill, & 
Sedikides, 1994), 만성적으로 타인의 비판과 거절을 
염려하는 특성을 보인다(Blatt & Zuroff, 1992). 
Santor와 Yazbek(2006)은 자기비난 수준이 높은 사
람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감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

자기비난은 대체로 내재화된 엄격하고 비판적인 
부모상에서 비롯되며, 이는 오이디푸스기와 같은 초
기 발달 시기에 기원을 둔다. 여기서 두려움의 핵심
은 대상(부모)의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대상이 제
공하는 사랑과 인정을 상실할 것에 대한 불안이다. 
이로 인해 개인은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엄격한 자기 기준을 가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죄책
감과 열등감까지 경험하게 된다(Blatt, 1974; 
Desmet, Vanheule, & Verhaeghe, 2006). Blatt과 
Zuroff(1992)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비난은 부모의 
과도한 간섭, 개입, 비판,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내

재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Herman(1992)은 부정적
인 양육 태도를 경험한 자녀가 부모의 모욕과 멸시
를 내면화하며 자기비난이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자기비난은 
주로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4) 상위기분

Mayer와 Gaschke(1988)는 정서를 두 가지 차원
으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
고 몰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서에 대해 반성
적으로 느끼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반성적 차원을 
통해 정서를 돌아보고 조절하는 과정을 상위기분
(Meta-Mood)이라고 한다. 상위기분은 개인이 느끼
는 기분과 정서를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인지적 사고 과정을 의미하며(Mayer & Gaschke, 
1988), 이는 정서적 적응과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Mayer와 Salovey(1990)는 상위기분을 타인의 감
정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기분을 먼저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상
위기분을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체계
적인 구성 요소로 보기도 한다(Mayer, Dipaolo & 
Salovey, 1990; Mayer & Salovey, 1990). 정서지능
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감정
이입을 통해 이를 조절하고 특정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문용린, 1999). 
Mayer와 Salovey(1990)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정서와 관련된 언어적 
처리 능력이 뛰어나며, 정서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리하자면,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조절하
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상위기분 수준도 높게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 상위기분 수준이 높은 개인



미래사회

- 90 -

은 긍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감 등 적응적 지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김현주, 2005; Goldman, 
Kraemer & Salovey, 1996; Shulman & Hemenover, 
2006),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 할 
힘을 가진다(Mayer & Gaschke, 1988). 김진영과 고
영건(2007)의 연구에서는 상위기분 수준이 높을수
록 행복감은 증가하고 우울감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상위기분이 정신건강 유지와 향상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5) 심리적 통제, 자기비난, 사회불안의 관계

Rapee(1997)는 사회불안이 부모의 양육 태도, 특
히 통제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강
조하였다. 양주경(2007)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을 제시
했으며, 이슬과 김혜란(2018)은 이 중 자녀에게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의 양육 태도라고 
지적하였다. 윤선숙(2005)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
라 사회불안 수준을 비교한 결과, 과잉 통제가 높은 
집단에서 사회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김송아(2009)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무시하는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자녀의 사회불안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Cox 등(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불안 장애 
환자들이 우울증 환자들과 유사한 수준의 자기비난
을 보였으며, 이 두 그룹은 다른 장애 환자들보다 
자기비난 수준이 3배 이상 높았다. Dunkley 등
(2006) 또한 자기비난이 사회불안을 잘 예측하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조현재와 김정미
(2011)는 자기비난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모의 부
정적 양육 태도로 설명하며,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
정할 경우 부정적인 자기 및 타인 표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비난과 사회불안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Blatt(2004)는 자기비난의 근본적인 특성이 부모

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서 기인한다고 설명하였고, 신희수와 안명희(2013)
는 심리적 통제가 높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는 자기비난의 태도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였
다. Shahar와 Henntich(2016)는 자기비난 수준이 높
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경험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
며, 긍정적인 경험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낮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Bowlby(1969)의 내적 작동 
모델 이론과 연결해 보면, 초기 부모-자녀 상호작용
에서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은 대인관계에 지속적
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태도가 자기비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상위기분의 조절효과

Swinkels와 Giuliano(1995)는 정서를 명확히 인
식할 수 있는 개인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불안 
수준은 낮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예은(2019)은 상위기분이 다양한 상
황에서 개인의 적응적 기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다고 강조하였다. 상위기분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인 
정서인식 명확성을 다룬 김정규(1995)는 게슈탈트 
치료에서 정신병리 현상이 알아차림의 결여에서 비
롯된다고 보고, 정서를 명확히 인식할수록 사회불안
이나 신경증 수준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김가
연(2021)은 정서인식 명확성이 낮을 경우, 인지적 
유연성이 부족해지고 자신에 대한 수용과 용서를 
하지 못해 사회불안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상위기분과 사회불안 사이에 부적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상위기분이 사회불안을 조절할 가
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O‘Connor와 Noyce(2008)는 자기비난이 반
추적 인지를 촉진한다고 하였고, 박세희(2016)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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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난이 반추의 하위 요인인 수심과 숙고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반추와 상위기분의 
관계를 분석한 김명순(2012)은 상위기분 수준이 높
을수록 반추와 우울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
고하였으며, 이는 상위기분 수준이 높은 개인이 부
정적인 감정에서 더 빨리 회복되고 반추 사고가 줄
어드는 Salovey et al.(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Goldman 등(1996)의 연구 역시,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개인은 과거 사건에 대한 반추 수준
이 낮고,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
추 수준이 높으며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
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위기분이 자기비난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서인식과 표현 능
력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Eisenberg et 
al.(1996)에 따르면,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가 
정서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저해하며, 
이선화와 이지연(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비지
지적 반응이 높게 지각될수록 자녀의 정서인식 명
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나(2019)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개인이 정서
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통제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정서를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통제로 인해 발생
한 부적응적 인지적 평가인 자기비난이 사회불안으
로 이어지는 경로를 중심으로 개입 방안을 탐구하
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다.

상위기분
자기비난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343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
실하게 응답한 설문지(예: 공백 문항)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3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남성이 79명(23.4%), 여성이 258명
(76.6%)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21.86세(SD=2.14)였
다. 학년 분포는 1학년 88명(26.1%), 2학년 108명
(32%), 3학년 96명(28.5%), 4학년 35명(10.4%), 대학
원생 10명(3%)이었다. 

2. 측정도구

1) 심리적 통제 척도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해 Barber(1996)가 제작한 심리적 통제 척도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전숙영(2007)이 번안하고, 이를 이하
연과 박주희(2014)가 수정하고 보완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해당 척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는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
개의 하위요인(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 감정기복)으로 이루
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른 말을 꺼내시곤 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두 아시
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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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비난 척도

자기비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latt, D’Afflitti와 
Quinlan(1976)이 개발한 우울 경험 질문지(Depressive 
Experience Questionnaire: DEQ)를 조재임(1996)이 
번안 및 타당화하고, 이를 김현진(2002)이 재요인분
석한 우울 경험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그중 하위
요인인 자기비난 척도 22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하위 척도는 심리적 부적응과 일관된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다(Dunkley & Blankstein, 2000). 
본 척도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내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나 자신
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등의 문항
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7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비난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4로 나
타났다.

3) 사회불안 척도

대학생의 사회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최명
희(2018)가 개발한 대학생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College Students)를 사용하였
다. 해당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수행상황, 일상
적 사회상황)으로 구분되어 있고, 요인별로 11문
항씩 총 22문항으로 구성돼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
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발표
나 공연을 할 때 몸이 얼어붙는 것 같다.’, ‘나는 
되도록 발표하는 상황을 피한다.’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4) 특질 상위기분 척도

상위기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Mayer, 
Goldman, Turvey와 Palfai(1995)의 Trait Meta- 
Mood Scale(TMMS)을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3개의 하위요
인(정서인식 명확성, 정서주의, 정서개선)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
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위기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스
럽다.’, ‘나는 별로 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과 
SPSS Process Macro v3.4를 사용하였다. 먼저, 기
술통계와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각 변인들의 특성과 관계를 검토하고, 
이어서 Muller, Judd와 Yzerbyt(2005)가 제시한 회
귀분석 접근법에 따라서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상위기분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다음,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비난
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고자 Hayes(2013)의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어 상위기분이 자기비난과 사
회불안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석하
고, Bootstrapping 방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가 상위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하
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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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성별을 통제변수
로 투입하였다.

Ⅲ.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으
므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주요 변인들에 대한 Pearson
의 상관분석 결과, 표 1에 제시된 모든 변인이 유의
미한 상관을 보였다. 심리적 통제는 자기비난(r=.57, 
p<.01)및 사회불안(r=.29, p<.01)과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상위기분(r=-.29, p<.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비난은 사회불안(r =.52, p
<.01)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위기분(r=-.52, 
p <.01)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불안은 상
위기분(r =-.39, p <.01)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1 2 3 4
1. 심리적 통제 1
2. 자기비난 .57*** 1
3. 사회불안 .29*** .55*** 1
4. 상위기분 -.29*** -.52*** -.39*** 1

평균 1.55 3.13 1.67 3.47
표준편차 .53 1.10 .52 .47

왜도 .89 .23 1.11 .05
첨도 -.22 -.58 1.07 -.32

***p <.001.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b S.E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27 .05 .27 5.22***

심리적 통제 자기비난 1.15 .09 .56 12.23***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04 .05 -.04 -.71
자기비난 .27 .03 .57 10.12***

***p <.001

<표 2>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결과

 

2)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
비난의 매개효과

심리적 통제가 자기비난을 통해 사회불안을 유의
미하게 예측하는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심리적 통제는 자기비난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β=.56, t =12.23, p < 
001), 자기비난은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며(β=.57, t=10.12, p<.001) 자기비난이 심리적 통
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총 효과(β=.27, 
t =5.22, p<.001)에서 자기비난이 투입되자,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 경로의 직접효과(β=-.04, t = 
-.71, n.s)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확인하고자 SPSS Process Macro V3.4를 
통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추출한 

변인 Boot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자기비난 .31 .04 .23 .39
L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상한값

<표 3>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단
계 변인

종속변인: 사회불안
비표준화계수 β t R² △R²b S.E

1 자기비난 .23 .03 .49 7.91***
.32**

상위기분 -.15 .06 -.14 -2.61**

2 자기비난×상위기분 -.09 .04 -.09 -2.06* .33* .01*

*p <.05. **p<.01. ***p <.001.

<표 4> 자기비난과 사회불안에 대한 상위기분의 

조절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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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수는 5,000개 였으며, 95%의 신뢰구간에서 
LLCI(하한값)는 .23, ULCI(상한값)은 .39로 나타났
다. 또한, 두 값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자기비난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상위기분의 
조절효과

상위기분이 자기비난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조절
하는지 확인하고자 SPSS Process Macro 모델 1번
을 활용하였다. 또한, 다중 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를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선, 자기비난은 사회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β=.49, t =7.91, p
<.001), 상위기분은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며(β=-.15, t=-2.61, p<.01), 각각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비난과 상위기분의 상
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
=-.09, t=-2.06, p<.05), R2의 변화량도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즉, 자기비난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위기분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자기비난과 상위기분의 상호작용 효과

상위기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한 후, 
어떠한 조건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지 확인

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v3.4를 이용하여 
조절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기
분이 낮은 집단(t=8.17, p<.001)과 상위기분이 높은 
집단(t =5.52 p <.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다음으로 자기비난과 조절변인인 상위기분의 상
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해 기울기의 변화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비난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위기분 수준
이 다른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상
위기분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비난이 사회불안에 미
치는 영향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림 2 그래프를 보면 자기비난 수준이 높을수록 사
회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상위기분 수
준이 높은 집단은 상위기분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
해 자기비난과 사회불안 간의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심리적 통제, 자기비난,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
서 상위기분의 조절된 매개효과

SPSS Process Macro 모델 14번을 이용하여 조
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였다. 분석 결과, 심리적 통제는 자기비난과 유의미
한 관계가 나타났으며(β=.56, t=12.23, p<.001), 자
기비난이 사회불안에 끼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49, t=7.91, p<.001). 또한, 자기비난과 
상위기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사회불안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9, t
=-2.06, p<.05). 해석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자
기비난이 높아져 사회불안에 이르게 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위기분 수준을 높인다면, 자기비난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상위기분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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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자기비난
b S.E β t LLCI ULCI

1 심리적 
통제 1.17 .09 .57 12.53*** .96 1.33

종속변인: 사회불안
b S.E β t LLCI ULCI

2

심리적 
통제 -.04 .05 -.04 -.71 -.14 .07

자기비난 .23 .03 .49 7.91*** .17 .29
상위기분 -.15 .06 -.14 -2.61** -.27 -.04
자기비난

× 
상위기분

-.09 .04 -.09 -2.06* -.17 -.00
L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상한값
*p <.05. **p <.01. ***p<.001.

<표 5> 조절된 매개효과 결과

Ⅳ.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
과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상위기분이 자기비난과 
사회불안 간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심리적 통제가 어떠한 
변인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불안
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밝혀냄으로써 사회불안 수
준이 높은 대학생들에 대한 치료적인 제언을 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인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비난이 주요한 매
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는 부모의 심
리적 통제가 자녀의 자기비난 수준을 높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감이 증폭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부
정적 자기평가를 강화한다는 선행연구(Blatt, 2004
김세록, 2019) 및 자기비난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을 

많이 경험한다는 김하얀(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며 특히 대학생 집단에서도 동일한 기제가 작용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즉,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과 엄격한 평가를 경험한 대학생 자
녀는 부모의 사랑이 상실된다는 불안으로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세우는 등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한 기
준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높은 기준치를 달성하
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죄책감을 경험하거나 자신
에 대한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 이는 나아가 타인과
의 사회적 상황에서도 전이되어 타인의 시선과 평
가를 의식하는 사고와 행동으로 나타나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기비난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는 상위기
분 수준에 따라 조절되었다. 상위기분이 높은 대학
생들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
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
을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였다. 이는 상위기분이 
정서적 조절과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선행연구(Shulman & Hemenover, 2006; Mayer 
& Salovey, 1990)를 뒷받침하며, 자기비난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절 요인
임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심리적 통제가 자기비난을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상위기분이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
는데 이는 상위기분이 낮은 개인들보다 상위기분이 
높은 개인들이 자기비난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효과
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다고 지각하는 대학
생의 자기비난 수준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낮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에 비해 높아서 사회적 상
황에서 불안감을 쉽게 가지게 되는데, 이 관계는 상
위기분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상위기
분 수준이 높은 집단은 상위기분 수준이 낮은 집단
에 비해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자면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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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사회불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기를 밝히고 사회불안으로 이르는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함과 동시에, 자기비난으로 이어지는 과
정에서 상위기분을 활용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먼
저, 본 연구는 중ㆍ고등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했던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대학생이라는 새로운 집단에
서 심리적 통제, 자기비난, 상위기분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는 성인 초기 단계에
서도 부모의 영향이 지속됨을 강조하며, 부모 교육
과 대학생 대상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을 제시한다. 또한, 대학생 시기는 아동기 및 청소
년기에 비해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주장과 사회적 
행동이 요구되어 사회불안이 높아지게 되는데(강석
기, 고수현, 한상훈, 2011),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요인들이 심리적 통제와 그에 비롯되어진 자기
비난임을 밝혀내어 대학생들의 사회불안에 대한 이
해를 넓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이를 바
탕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본 연구 
결과를 미루어볼 때, 한국 사회의 개개인은 문화적, 
사회적 여건 상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지속적으
로 사회불안과 같은 부적응적 질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생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이므로 비교적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모
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므로 대학생을 상담할 때도 여전히 부모
의 양육행동 및 그 영향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상담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
리 교육과 양육 방식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상위기분이라는 정서적 조
절 능력이 사회불안 감소에 효과적임을 입증함으로
써, 상담 및 심리치료 과정에서 상위기분 강화 훈련
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통제하는 
훈련이 사회불안 치료 및 대인관계 유능성에도 긍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양소정, 홍지영, 2019)는 점
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내 심리
상담 센터 및 개인 상담 장면에서 자기비난 경감 
및 상위기분 증진을 목표로 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많은 선행연
구 및 개입프로그램을 통해 상위기분 관련 능력을 
증진하는 방안이 밝혀진 바 있다. 예를 들어, 정서 
일기 쓰기나 정서 어휘 학습, 정서 모니터링을 통한 
정서와 행동의 관계 이해하기 등이 있다. 상담자는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 정서 조절 및 관리, 인식과 관련된 다양
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
가 있다.

다양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수
집에 있어 자기보고식 설문을 활용하였는데, 이 때
문에 대상자의 주관적 생각과 왜곡된 경험이 반영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를 회
상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후
속 연구에서는 부모가 응답한 자료를 함께 수집하
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에, 연구결과
를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인인 상위기분의 중
요성과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나, 상위기분 수준에 영
향을 주는 직접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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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어떠한 변인이 상위기분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는 시
도를 통해 상위기분에 대한 이해 및 활용방안을 확
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기보고식 응답을 사용하였고 개개인이 
어떤 기준으로 응답하였는지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
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 응답할 때 어떤 시점을 회상하였는지 혹은 현
재 부모와의 관계나 태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
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명확한 해석
을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과거의 부모 양육에 
대해 회상하고 응답하는 명확한 절차를 도입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근 사회불안 연구들은 사회불안을 사
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상황 불안이라는 두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해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분류하여 연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향
후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사회불안 변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많으나,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조사하거나 통제
하여 연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조사하여 구체적으
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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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nam University Seou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self-criticism mediated the effect of parental psycho-
logical control on the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Additionally, we examined whether 
meta-mood has a mediating or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ted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343 
college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the SPSS Process 
Macro, and the mediation, moder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were tes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ollege 
students’ perceived social anxiety was mediated by self-criticism. Specifically, the media-
ting effect of self-critic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was moderated by meta-mood, demonstrating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specifically identified the path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ts effect on college students‘ social anxiety; these significant findings suggest that 
meta-mood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social anxiety and that effective inter-
vention measures to alleviate so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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